
THE TOWN NEWS 17April 6, 2020   Vol. 1310연재

  

   

사람들은 흔히 더럽고 치사한 상황에서“드럽고 

치사해서……”라고 뒤끝을 흐리며 말한다. 이 한 

마디는 모든 것을 정리해주며 우리 모두는 이 말이 

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. 정말 입에 착 달라붙

는 말이기도 하다.“드럽고 치사해서……”에서 특

히 이 줄임표는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말하지 

않았음에도 핵심이며 전부라고 할 수 있다. 

살면서 누구나 더럽고 치사한 경험을 해봤고 그

런 상황에 놓여봤을 것이다. 나 역시 그런 경험이 

수두룩하다. 부모 둥지 안에 살 때는 그마저도 더

럽고 치사해서 빨리 독립할 꿈만 꾸었다. 그래서 대

학에 다니면서도 쉬지 않고 일했고 부모에게 손 벌

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열심히 살았다.  직장에 다

닐 때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더럽고 치사한 상황을 

넘기며 내 사업의 꿈을 키웠다. 생각해보면 인생에 

있어 적당히 더럽고 치사한 순간은 꼭 필요했던 게 

아닌가 싶기도 하다. 절실한 마음만이 사람을 움직

이기 때문이다. 

물론 그때 나의 선택이나 액션들이 다 옳았던 것

만은 아니다. 하루라도 빨리 부모를 벗어나 독립하

고 싶어서 만세를 부르며 집을 떠났지만 그때 한 2

년만 더 부모 슬하에 있었다면 꽤 많이 절약하고 혹

독한 빚더미 인생이 조금은 늦게 시작되었을지 모

른다. 생각해보면 부모와 함께 사는 우리 집에서는 

모든 것이 공짜였는데 애송이였던 나는 그때 눈에 

뭐가 씌었는지 그저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

했다. 경제적인 면을 따졌을 때 굉장히 잘못된 선택

이었지만 솔직히 그 2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달콤

한 시간이었다고 추억한다.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

는 사람과 단 둘이 보냈던 날들로 소꿉 장난하듯 

밥을 해 먹고 아직 학생이었던 남편이 공부할 때면 

옆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으며 찰떡처럼, 

샴썅둥이처럼 붙어 다녔다. 2년 후 아이가 생겼고 

그 후로는 아이가 줄줄이 생겨 다시는 그런 꿈같은 

날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으니 무리해서 독립했던 

것도 뭐 결과가 그리 나빴던 것만은 아니다. 

고3 때부터 쉬지 않고 일하면서도 더럽고 치사한 

순간은 쉴 새 없이 찾아왔다.“남의 돈 벌기 어렵다”

는 말은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었다. 정말 돈을 거저 

주는 직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. 그나마 부모한테 용

돈을 받는 편이 훨씬 덜 더럽고 치사할 것이다. 돈

을 주는 고용주는 그만큼 아니 그 이상 충분히 나

를 활용하려 들기 때문에 오랜 직장 생활은 나의 

몸과 영혼을 너덜너덜하게 만들기 십상이다. 그래

서 나는 내가 오너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고 서른

이 되기 전에 그 꿈을 이루었다. 물론 이 선택과 액

션 역시 파란만장함을 안겨주었지만 오너로 사는 

동안 제대로 인생의 민낯을 마주할 수 있었으니 꼭 

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은 분명하다. 

인생은 어차피 더럽고 치사한 순간의 연속이다. 

내가 여자여서, 내가 아줌마여서, 내 외모가 뛰어나

지 않아서, 내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서, 내 실적이 

목표에 미치지 못해서, 내 가방이 명품이 아니라서, 

내 차가 94년형 캠리라서, 우리는 쉴 새 없이 더럽

고 치사한 꼴을 당한다. 이런 것들만 사람을 평가할 

수 있는 가장 쉽고 간단한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이

드럽고 치사해서...
지니의 한국 사 는 이야기

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

*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

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. ‘나

는야 1.5세 아줌마’ 는 ‘재미교포1.5세 아줌마’ 인 필자가 한국 생활

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. <편집자 주>

다. 하지만‘드럽고 치사해서……’라고 낙담하는 

순간 우리는 결심을 하고 투지를 다지기도 한다. 내

가 성공하기만 해 봐라, 내가 살만 빼봐라, 내가 나

이만 먹어봐라, 내가 건강해지기만 해 봐라 등등. 

더럽고 치사했을 때처럼 열정과 투지가 끓어올랐

을 때는 없다. 삶이 여유롭고 넉넉하고 꿀맛 같을 

때는 꿈이나 목표에 디테일이 떨어지고 액션, 실행

이 잘 따르지 않는다.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기 때

문이다. 하지만 더럽고 치사한 순간이 잦아지면 우

리는 결의를 다지고 꿈을 꾸고 액션을 취한다. 나의 

경우는 늘 그랬다. 

오늘도 나는 더럽고 치사한 순간순간을 받아치고 

꿀꺽 삼켜내며 하루를 버텨 낼 것이다. 그것은 나를 

쓰러뜨리기는 커녕 오히려 나를 가장 힘차게 이끌

어주고 있기 때문이다. 오늘도 나는“드럽고 치사

해서……”힘을 낼 것이고 꿈을 꿀 것이고 액션을 

취할 것이다. 나의 선택이 늘 꽃 길만은 아니었지

만 아직은 도전하는 게 맞다. 부딪히는 게 맞다. 뜨

거운 게 맞다. 

브라보 마이 라이프! 브라보 마이 드림! 


